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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coronavirus disease; 이하 코로

나19) 대유행은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이후,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대혼란을 유발하였다(Park 등 

2020). 정부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의 무기한 휴교,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 방명

록 작성 의무화 등 일상적인 생활 패턴이 크게 변화하였다.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대면 수업이 비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체육 활동, 다중이용 시설의 이

용 등 학교 외 여가활동도 제한되었다. 청소년은 예상하지 

못한 교육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또래 집단, 교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로부터 고립되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 등 

정신적 건강 및 신체활동 부족 등 신체적 건강에 변화를 맞

이하였다(Loades 등 2020; Lee G 2021).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부족은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켜 비만, 심혈관계 질환 등 만

성질환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낮추어 감염병 등 질병에 걸릴 

확률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eurissen 등 2003; 
Shin & Kim 2010). 또한 수업 방식의 변화와 외부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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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제한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규칙적

인 학교급식의 중단 등 식생활 패턴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Ferrante 등 2020). 코로나19 팬데믹은 청소년에게 직접적으

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나 가족 등 주변에도 영향을 

미쳐, 성인보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신체적으로 왕성하게 

성장하고 발달해야 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은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Choi J 2021).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인한 투자와 소

비가 갑자기 위축되어 사회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주었다

(Hong T 2020). 경제 활동의 주체인 인간의 이동 제한은 서비

스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경제에 영향을 주어 소비와 생

산 및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가 늘어났다(Hong T 2020). 실업

자가 늘어나면 소득이 줄고 가정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이후 이동 인구량과 소상공인 매출액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이동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Shin H 2020).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2월에 비하여 3월 68만 명, 4월 34만 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

하였고, 실업자는 12만 명이 증가하여 비경제활동 인구의 대

폭적인 증가로 가정의 소득과 직결되어 있는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였다(Korea Labour Society Institute 2020). 이러

한 가정경제의 악화는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고되었다(Nam 
& Lee 2020).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 수준의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건강

을 위협하고, 특히 스트레스는 식생활 습관에 변화를 초래하

여 식습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JS 2019; 
Abbas & Kamel 2020).

청소년기는 건강과 관련된 행동들이 결정되는 시기로 바

람직한 식습관과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사를 통하여 신체

적 성장과 정신적 건강을 증진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기의 

식습관은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영향을 주어 이 시기의 식습

관은 더욱 중요하다(Bae YJ 2015).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발생 후에 아침결식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 Kwon 2021). 코로나19 전
에 비하여 청소년의 비만과 과체중이 증가하였으며, 여학생

에 비하여 남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만 및 과체중이 

증가하였다(Kim & Woo 2022).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과일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코로나19 전에는 

12.7%에서 코로나19 후에 21.7%로 증가하였고, 흰우유 섭취 

빈도도 19.5%에서 14.6%로 감소하였다(Oh JW 2021). 또한 

하루에 1회 이상 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가 코로나19 전에 

6.9%에서 16.9%로 증가하였다(Oh JW 2021).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 3월 40,337 톤(t), 4월 50,884 톤(t), 5월 59,675 톤(t)의 학

교급식 식재료 미사용량 발생하였으며(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0), 가정간편식 및 배달음식 섭취의 증가가 청소

년의 식습관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 2020). 실제로 학교급식은 청소년에게 

주로 과일이나 우유를 제공하였으며, 올바른 식품 선택, 바
람직한 식습관 형성 등 영양교육을 병행하여 식생활 개선에 

기여해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 

청소년의 33.5%가 배달음식을 이용하였으며, 배달 메뉴로는 

‘치킨, 강정, 찜닭’ 34.4%와 ‘피자’ 20.1%로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1a). 또한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식습관에 미친 영향은 불규칙한 식사가 

56.7%로 가장 높았으며, 배달음식 섭취 증가가 42.2%로 나타

났다(Kim & Yeon 2021).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및 소득의 감소로 취약계층이 증

가하였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식품비 지출액이 

낮고 식생활이 전체적으로 열악하여 균형있는 영양 섭취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1b).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의 변화와 관련된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우울이나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련 분야로 집중되어 있다(Ki E 2021; Lee 등 2021; Jang & 
Kim 2022; Kim 등 2022).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경제의 변화

가 청소년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경제 변화와 청소년의 식습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경제의 변화와 청소년 식습관과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식습관과 영

양개선을 통하여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The 17th 

Korea Risk Behavior Survey, 2021,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청소년건강행

태조사는 질병관리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가승

인통계(승인번호 제117058호)조사로 매년 실시하며, 청소년

의 식생활, 신체활동, 음주, 흡연 등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하여 익명의 자기기입식으로 수행된다. 제17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는 2021년 4월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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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모집단으로 하였으며, 표본 추출과정은 모집단 층화, 표본

배분, 표본추출의 단계를 이용하였다. 모집단 층화단계는 39
개 지역군과 학교급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모집단을 117개 

층으로 나누고, 표본 크기를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
개교로 배분하였고, 표본추출은 층화집락추출법을 이용하였

다. 796개교 54,848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참여율은 92.9%를 

나타냈다. 조사에 사용된 정보는 고유번호로 이루어져 개인

정보의 익명성이 보장되었고, 원시자료의 이용에 대한 질병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였다.

2. 연구도구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15개 영역, 11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식생활, 건강행태 특성 및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변

화 변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거주 지역, 거주 형태, 
성별, 학년, 학업성적, 가정경제 수준,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을 이용하였다. 학업성적과 가정경제 수준은 ‘상, 중상’
은 ‘상’, ‘중’은 ‘중’, ‘중하, 하’는 ‘하’로 재분류하였으며, 학
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류하였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를 ‘가족과 거주’로 분류하고, ‘친척집에서 

살고 있다, 하숙 또는 자취, 기숙사, 보육시설’을 ‘가족외 거

주’로 분류하여 이용하였다.
식생활은 최근 7일간 아침식사 빈도, 과일 섭취빈도, 탄산

음료 섭취빈도, 단맛 나는 음료 섭취빈도,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를 이용하였다, 아침식사 빈도는 주 5일 이상 섭취군, 주 

2일에서 4일 섭취군, 주 1일 이하 섭취군으로 재분류하였다. 
과일 섭취는 주 7회 이상 섭취군, 주 3회에서 6회 섭취군, 주 

2회 이하 섭취군으로 재분류하였다. 탄산음료, 단맛나는 음

료, 패스트푸드 섭취빈도는 주 5회 이상 섭취군, 주 3에서 4
회 섭취군, 주 2회 이하 섭취군으로 재분류하였다.

건강행태 특성 변수는 현재 흡연, 현재 음주, 하루 60분 이

상 중강도 신체활동, 고강도 신체활동, 근력강화운동,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 슬픔․절망감 경험, 폭력으로 인한 병원치료 

경험 변수를 이용하였다. 현재 흡연은 최근 30일 동안 담배

를 피운 경험을 ‘있음’과 ‘없음’으로, 현재 음주는 최근 30일 

동안 술을 마신 경험을 ‘있음’과 ‘없음’으로 재분류하였다. 
신체활동 관련 변수는 한국 청소년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에 따라 하루 60분 이상 

중강도 신체활동이 주 5일 이상은 ‘높음’으로 주 5일 미만은 

‘낮음’으로 재분류 하였다. 고강도 신체활동과 근력 강화 운

동은 주 3일 이상은 ‘높음’으로 주 3일 미만은 ‘낮음’으로 재

분류하였다.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는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는 ‘많이 느낀다’로, ‘조금 느낀다’는 ‘조금 느낀

다’로,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거의 느

끼지 않는다’로 재분류 하였다. 슬픔․절망감 경험, 폭력으

로 인한 병원치료 경험 변수는 원시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있다, 없다’로 구분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의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학

생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

까?”라는 질문으로 평가하였다. 응답의 범주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분류하지 않고 원시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3. 자료분석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는 복합표본설계에 의하여 

표본이 추출되었다. 그러므로 질병관리청의 원시자료 이용

지침서에 따라 설계 요소인 층화, 집락 가중치, 유한모집단

수정계수를 반영한 복합표본 계획파일을 생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의 변화에 따른 청소

년의 일반적인 특성, 식생활, 건강행태 특성의 차이는 복합

표본 교차분석 방법인 Rao-Scott χ2 test로 분석하였다. 연령, 
BMI(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도시규모, 학교구분, 성

별, 학업성적, 경제 상태, 거주 형태,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

력을 보정한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변화가 아

침식사 빈도 등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에 대한 교차비와 95% 신뢰구

간을 구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Package(Version 23.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0.05로 설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가정경제 변화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의 변화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 학년, 거
주 지역, 학업성적, 거주 형태,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등 

모든 변수에서 가정경제의 변화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가정 경제가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

한 남학생이 57.6%로 여학생 42.4% 보다 높았다. 제16차 청

소년건강행태조사(2020년)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도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가정 경제 악화 경험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Lee 등 2021). 고등학생은 가정경제가 매우 나빠

졌다고 응답한 군이 56.3%로 높았으며, 중학생은 가정경제

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군이 54.9%로 높았다(p<0.001). 학
업 성적이 낮은 경우는 가정경제가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군이 39.8%로 높았으며, 학업 성적이 높은 경우는 가정경제

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군이 44.9%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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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가정경제 수준이 높은 경우는 가정 경제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군이 60.7%로 가장 높았으며, 중간인 경우는 가정경

제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군이 56.4%, 낮은 경우는 가정경제

가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군이 37.6%로 나타나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01).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

에서도 가정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

경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Lee 등 2021; Kim 등 

2022). 코로나19가 가정경제 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경제 수준이 낮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정경제 악화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Lee 
등 2021).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증가하면서 가정경제에 영향을 미쳐 취약계층이 더욱 증가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1b). 

Characteristics Total
(n=54,848)

Changes of household economy 
χ2 p-valueMuch worse

(n=3,200)
Worse

(n=13,512)
Similar

(n=22,136)
No change
(n=16,000)

Gender
Male 28,401(51.7) 1,842(57.6) 7,003(51.9) 10,955(49.4) 8,601(53.4) 30.6 <0.001
Female 26,447(48.3) 1,358(42.4) 6,509(48.1) 11,181(50.6) 7,399(46.6)

Type of school
Middle school 30,015(51.0) 1,556(43.7) 7,111(48.7) 12,008(50.4) 9,340(54.9) 46.1 <0.001
High school 24,833(49.0) 1,644(56.3) 6,401(51.3) 10,128(49.6) 6,660(45.1)

Residence area
Metropolis 23,862(41.9) 1,438(44.5) 5,857(42.0) 9,422(41.0) 7,145(42.6) 22.5 <0.01
Middle city 26,864(52.5) 1,548(50.5) 6,648(52.5) 10,958(53.2) 7,710(52.1)
Rural area 4,122(5.6) 214(5.1) 1,007(5.5)_ 1,756(5.8) 1,145(5.3)

Academic achievement
Upper 20,528(37.1) 1,069(33.9) 4,295(31.2) 7,954(35.4) 7,210(44.9) 887.6 <0.001
Middle 16,903(31.0) 827(26.3) 4,177(30.9) 7,253(33.2) 4,646(29.1)
Lower 17,417(31.9) 1,304(39.8) 5,040(38.0) 6,929(31.4) 4,144(26.0)

Household economic status
Upper 21,568(40.1) 780(24.4) 3,305(24.7) 7,900(36.5) 9,583(60.7) 7,649.7 <0.001
Middle 27,077(49.0) 1,198(38.0) 7,608(56.4) 12,405(55.6) 5,866(36.0)
Lower 6,203(10.9) 1,222(37.6) 2,599(18.9) 1,831(8.0) 551(3.2)

Paternal education
Middle or below 558(1.5) 71(3.8) 201(2.3) 210(1.4) 76(0.6) 870.1 <0.001
High school 8,665(25.7) 584(36.0) 2,608(34.0) 3,550(26.0) 1,923(17.9)
College or higher 22,958(72.8) 903(60.2) 4,649(63.7) 9,296(72.6) 8,110(81.5)

Maternal education 
Middle or below 453(1.2) 65(3.4) 163(2.0) 170(1.1) 55(0.5) 714.4 <0.001
High school 10,147(29.5) 665(38.6) 2,979(36.6) 4,142(30.1) 2,361(22.1)
College or higher 22,722(69.3) 944(58.1) 4,720(61.5) 9,224(68.7) 7,834(77.4)

Residential type
Living with family 52,426(96.2) 2,950(92.6) 12,855(95.8) 21,252(96.6) 15,369(96.7) 133.1 <0.001
Not with family 2,422(3.8) 250(7.4) 657(4.2) 884(3.4) 631(3.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weighted %).
Differences of each variables were analysed by Rao-Scott chi-square tes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hanges of household economy by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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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코로나19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 학

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는 가정경제가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군이 36.0%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 이상인 경우

는 가정경제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군이 81.5% 높아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가족과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가

정경제가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군이 7.4%로 가정경제에 

변화가 없다는 군 3.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p<0.001). 

2. 가정경제 변화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
가정경제의 변화와 식생활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일주일에 5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는 

가정경제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군이 51.4%로 가장 높았

으며, 1일 이하로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는 가정경제가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군이 35.4%로 가장 높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일주일에 7회 이상 과일을 섭

취하는 경우는 가정경제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군이 

22.0%로 높고,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섭취하는 경우는 가정경

제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군이 50.3%로 가장 높아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01).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과 후의 청소

년의 건강행태를 비교한 선행연구에서 아침식사 결식은 팬

데믹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06배 증가하였고, 과일 섭

취는 0.89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 Kwon 2021). 이
러한 변화는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와 학교급식의 중단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급식은 영양적으로 균

형잡힌 식사의 제공 및 식생활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청소년

의 건강과 영양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Choi 등 2021; Oh JW 
2021).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청소년

의 아침식사 및 과일 섭취와 같은 식습관에 영향을 주었고 

가정경제 수준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우유를 섭취하면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탄산음료는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

Characteristics Total
(n=54,848)

Changes of household economy
χ2 p-valueMuch worse

(n=3,200)
Worse

(n=13,512)
Similar

(n=22,136)
No change
(n=16,000)

Breakfast
≤1 day/wk 15,935(29.0) 1,133(35.4) 4,200(31.3) 6,297(28.5) 4,305(26.7) 347.3 <0.001
2~4 days/wk 13,227(24.2) 863(27.1) 3,499(26.1) 5,399(24.3) 3,466(21.9)
≥5 days/wk 25,686(46.8) 1,204(37.6) 5,813(42.6) 10,440(47.1) 8,229(51.4)

Fruit consumption
≤2 times/wk 24,183(44.0) 1,590(50.3) 6,466(47.8) 9,793(44.0) 6,334(39.6) 386.1 <0.001
3~6 times/wk 20,879(38.0) 1,065(32.9) 4,943(36.3) 8,697(39.3) 6,174(38.4)
≥7 times/wk 9,786(18.1) 545(16.8) 2,103(15.8) 3,646(16.7) 3,492(22.0)

Fast food consumption
≤2 times/wk 40,603(73.8) 2,200(68.5) 9,864(72.7) 16,496(74.4) 12,043(75.0) 188.1 <0.001
3~4 times/wk 11,294(20.7) 693(21.5) 2,868(21.4) 4,623(21.0) 3,110(19.7)
≥5 times/wk 2,951(5.4) 307(10.0) 780(5.9) 1,017(4.6) 847(5.3)

Soda drinks consumption
≤2 times/wk 35,765(65.6) 1,849(58.1) 8,581(63.9) 14,522(65.9) 10,813(67.9) 189.2 <0.001
3~4 times/wk 11,973(21.7) 735(23.2) 3,108(22.9) 4,948(22.1) 3,182(19.9)
≥5 times/wk 7,110(12.7) 616(18.7) 1,823(13.2) 2,666(11.9) 2,005(12.2)

Sweet drinks consumption
≤2 times/wk 28,425(51.7) 1,470(45.5) 6,857(50.6) 11,458(51.5) 8,640(54.0) 135.5 <0.001
3~4 times/wk 14,782(27.0) 855(27.0) 3,747(27.9) 6,140(27.8) 4,040(25.1)
≥5 times/wk 11,641(21.4) 875(27.5) 2,908(21.6) 4,538(20.7) 3,320(21.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weighted %).
Differences of each variables were analysed by Rao-Scott chi-square test.

Table 2. Dietary habits according to changes of household economy by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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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Lee 등 2019). 
일주일에 5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경우는 가정경

제가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군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2회 이하로 섭취하는 경우는 가정경제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

한 군이 75.0%로 높아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정경제 수준이 높으면 패

스트푸드를 적게 섭취하고, 아침 결식이 높으면 패스트푸드

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SH 2022). 코로

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청소년의 과체중과 비만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패스트푸드를 일주일에 3회 이

상 섭취하는 비만인 청소년이 2019년에 14.5%에서 2020년 

16.0%로 증가하였다. 또한 가정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 비만 

비율이 높으며 2019년 20.0%에서 2020년 21.3%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Kim & Woo 2022). 
일주일에 5회 이상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경우는 가정경제

가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군이 18.7%이고, 2회 이하로 섭

취하는 경우는 가정경제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군이 

67.9%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일주일에 5회 이상 

단맛나는 음료를 섭취하는 경우는 가정경제가 매우 나빠졌

다고 응답한 군이 27.5%이고, 2회 이하로 섭취하는 경우는 

가정경제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군이 54.0%로 역시 유의

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p<0.001). 청소년을 대상로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3일 이상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경우에 

패스트푸드 섭취가 2.56배 높았고, 3일 이상 단맛나는 음료

를 섭취한 경우는 패스트푸드 섭취가 1.89배 증가하였다

(Kim 등 2018; Hong SH 2022). 그러므로 가정경제 수준이 나

빠지면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단맛나는 음료를 더 많이 섭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를 섭취할 때는 주로 음

료와 같이 섭취하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이후에 배

달음식이나 가정간편식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 & Yeon 2021). 주 1회 이상 이용한 배달음식은 치킨이 

68.5%로 가장 많았고 피자 38.9%, 패스트푸드 34.8%로 나타

나 코로나19 팬데믹은 청소년의 식습관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Kim & Yeon 2021).

3. 가정경제 변화에 따른 건강행태의 차이
가정경제 변화와 건강행태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Table 

3), 음주, 운동, 주관적 스트레스 등 많은 변수가 가정경제의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p<0.001). 현재 흡연은 가정경제의 변화에 따른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고, 현재 음주를 하는 경우는 가정경제가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군이 40.7%이고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는 가정경제에 변화가 없다는 군이 69.4%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p<0.001). 일주일에 5일 이상 중강도 운동을 

하는 경우는 가정경제가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군이 

18.1%로 높았고, 5일 미만인 경우는 가정경제가 비슷하다고 

응답한 군이 86.5%로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일주일에 3일 이상 고강도 운동의 경우는 가정경제가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군이 35.1%로 높았고, 3일 미만인 경우는 

가정경제가 비슷하다고 응답한 군이 71.9%로 나타났다

(p<0.001). 일주일에 3일 이상 근력강화 운동의 경우는 가정

경제가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군이 27.2%로 높았고, 3일 

미만인 경우는 가정경제가 비슷하다고 응답한 군이 79.0%로 

나타났다(p<0.001).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경제

가 나빠진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중강도, 고강도, 근력강

화 운동을 더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주일에 3일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한 청소년의 경우, 2019년에 비하여 2020년 

비만과 과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 Woo 2022).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인지된 스트레스

가 높으면 비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u HJ 2019). 그러

므로 청소년의 비만과 과체중은 운동습관 뿐만 아니라 식습

관,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적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는 가정경제가 매우 나빠졌

다고 응답한 군이 53.6%로 가장 높고 가정경제가 나빠졌다

고 응답한 군이 43.5%를 보였고,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는 가

정경제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군이 23.8%로 높게 나타났

다(p<0.001).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나빠

진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슬픔․절망감 경험이 있는 경우는 가정경제가 매

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군이 40.3%로 가장 높고, 경험이 없는 

경우는 가정경제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군이 77.4%로 높

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에서 정신건강 관련 변수로 불안, 스트레스, 외로움 

경험이 가정경제가 악화된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 2021). 또한 가정경제 상태가 나빠진 경우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등 2022). 폭력으로 인한 병원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 가정

경제가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군이 4.5%이고 가정경제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군이 1.2%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01).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나빠질

수록 스트레스, 우울, 외로움, 폭력 등 정신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정경제 변화가 청소년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의 변화가 청소년의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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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령, BMI, 도시규모, 학교구

분, 성별, 학업 성적, 경제 상태, 거주 형태, 아버지 학력, 어머

니 학력을 보정하고 가정경제에 변화가 없는 변수를 기준으

로 하여 분석하였다. 일주일에 5일 이상 아침식사는 가정경

제가 나빠진 청소년(OR: 0.86, 95% CI: 0.82~0.90)과 가정경제

가 매우 나빠진 청소년(OR: 0.73, 95% CI: 0.67~0.80)으로 가

정경제가 나빠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아침식사를 하는 

빈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코로나19 이후 

경기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등

교수업 하지 않을 때 점심식사는 고등학생이 가장 적게 먹고 

있으며, 가정 경제수준별로 보면 가정경제 수준이 높은 경우

는 9.7%가 먹지 않았고 가정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는 24.5%
가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결

식이 높은 것을 알수 있었다(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 
2020). 

일주일에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빈도는 가정경제가 나

빠진 청소년(OR: 1.11, 95% CI: 1.05~1.18)과 가정경제가 매우 

나빠진 청소년(OR: 1.28, 95% CI: 1.16~1.4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패스트푸드 섭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일주일에 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빈도는 가정경제

Characteristics Total
(n=54,848)

Changes of household economy 
χ2 p-valueMuch worse

(n=3,200)
Worse

(n=13,512)
Similar

(n=22,136)
No change
(n=16,000)

Smoking1)

Yes 2,404(45.3) 248(49.1) 704(46.3) 861(44.9) 591(43.5) 5.4 0.167
No 2,925(54.7) 259(50.9) 827(53.7) 1,067(55.1) 772(56.5)

Drinking2)

Yes 5,803(32.6) 528(40.7) 1,649(34.0) 2,180(31.5) 1,446(30.6) 56.4 <0.001
No 12,136(67.4) 820(59.3) 3,291(66.0) 4,759(68.5) 3,266(69.4)

Moderate physical activity
≥5 days/wk 8,351(14.6) 599(18.1) 2,084(14.9) 3,123(13.5) 2,545(15.2) 57.5 <0.001
<5 days/wk 46,497(85.4) 2,601(81.9) 11,428(85.1) 19,013(86.5) 13,455(84.8)

Vigorous physical activity
≥3 days/wk 17,073(30.0) 1,159(35.1) 4,201(30.2) 6,482(28.1) 5,231(31.3) 90.7 <0.001
<3 days/wk 37,775(70.0) 2,041(64.9) 9,311(69.8) 15,654(71.9) 10,769(68.7)

Muscle-strengthening exercise
≥3 days/wk 12,595(22.5) 889(27.2) 3,176(23.1) 4,765(21.0) 3,765(23.1) 74.7 <0.001
<3 days/wk 42,253(77.5) 2,311(72.8) 10,336(76.9) 17,371(79.0) 12,235(76.9)

Subjective stress
High 21,245(38.8) 1,721(53.6) 5,889(43.5) 8,141(36.8) 5,494(34.6) 861.4 <0.001
Middle 23,226(42.6) 1,040(33.0) 5,678(42.1) 9,894(44.9) 6,614(41.6)
Low 10,377(18.7) 439(13.4) 1,945(14.3) 4,101(18.2) 3,892(23.8)

Depression experience
Yes 14,692(26.8) 1,272(40.3) 4,156(30.4) 5,673(25.8) 3,591(22.6) 540.7 <0.001
No 40,156(73.2) 1,928(59.7) 9,356(69.6) 16,463(74.2) 12,409(77.4)

Violence experience
Yes 775(1.4) 147(4.5) 202(1.4) 229(1.0) 197(1.2) 252.4 <0.001
No 54,073(98.6) 3,053(95.5) 13,310(98.6) 21,907(99.0) 15,803(98.8)

1) Smoking in the recent 30 days.
2) Drinking alcohol in the recent 30 days.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weighted %).
Differences of each variables were analysed by Rao-Scott chi-square test.

Table 3. Health behaviors according to changes of household economy by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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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빠진 청소년(OR: 1.16, 95% CI: 1.10~1.23)과 가정경제가 

매우 나빠진 청소년(OR: 1.42, 95% CI: 1.30~1.56)으로 탄산음

료 섭취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일주일

에 3회 이상 단맛나는 음료 섭취빈도는 가정경제가 나빠진 

청소년(OR: 1.15, 95% CI: 1.09~1.20)과 가정경제가 매우 나빠

진 청소년(OR: 1.35, 95% CI: 1.24~1.46)으로 단맛나는 음료 

섭취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코로나19 
이후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학생의 경우 편의점 및 패스트푸

드 섭취는 32.7%가 감소하였고 가정경제 수준이 낮은 학생

의 경우는 35.9%가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 2020). 가정경제 수준이 

높은 학생의 경우는 배달음식 섭취가 26.7% 감소하였고 가

정경제 수준이 낮은 학생의 경우는 34.8%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 2020). 그러므

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경제 수준이 나빠진 경우 아침결

식이 증가하고,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단맛나는 음료의 섭취 

빈도가 증가하여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더욱 취약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가정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 일부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높고 식생활과 

관련된 질병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1b).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21년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

용하여 청소년의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의 변화와 식습

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

한 청소년의 가정경제 변화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식습관, 
건강행태의 차이와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

여 남학생 28,401명, 여학생 26,477명을 포함하는 54,8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코로나19

로 인한 가정경제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학
업성적이 낮을수록, 가정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가 더 나빠졌다(p<0.001). 코로나19로 인한 가

정경제 수준이 매우 나빠진 경우 주 1일 이하 아침식사 빈도

가 높았다(p<0.001). 가정경제 수준이 매우 나빠진 청소년은 

패스트푸드, 탄산 음료, 단맛나는 음료 섭취빈도가 높았다

(p<0.001). 가정경제 수준이 나빠진 청소년이 현재 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가정경제 수준이 나빠

진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슬픔․절망감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변화가 식습관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경

제 수준이 나빠질수록 아침식사 빈도가 낮았다(OR: 0.73, 
95% CI: 0.67~0.80). 가정경제 수준이 나빠질수록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는 증가하였다(OR: 1.28, 95% CI: 1.16~1.41). 또한 

가정경제 수준이 나빠진 청소년이 탄산음료(OR: 1.42, 95% 
CI: 1.30~1.56) 및 단맛나는 음료(OR: 1.35, 95% CI: 1.24~1.46)
의 섭취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p<0.001).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청소년의 

자기 보고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의 자기 보고 편향

(self-report bias)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횡단연구로서 변수들의 정확한 인과관계 

파악에 제한이 있고, 변수들의 관련성만 확인할 수 있다. 셋
째,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의 변화에 대한 변수가 한 개

로 제한되어 있고, 변수의 측정이 주관적 자기 보고에 의한 

것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국가가 주관하는 대규모 조사를 통하여 얻은 

빅데이터로 한국의 청소년을 대표 할 수 있는 표본을 활용하

였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수준의 

변화가 청소년의 식습관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는 장

점이 있다.

Changes of 
household 
economy 

Dietary habits
Breakfast (≥5 times/wk) Fast food (≥3 times/wk) Soda drinks (≥3 times/wk) Sweet drinks (≥3 times/wk)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No change 1.00 1.00 1.00 1.00

Similar 0.94 0.90~0.99 1.04 0.99~1.10 1.11 1.06~1.16 1.11 1.06~1.15
Worse 0.86 0.82~0.90 1.11 1.05~1.18 1.16 1.10~1.23 1.15 1.09~1.20

Much worse 0.73 0.67~0.80 1.28 1.16~1.41 1.42 1.30~1.56 1.35 1.24~1.46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erence is no change.
Adjusted for age, gender, residence area, type of school, academic achievement, economic status, residental type, paternal education, maternal 
education, body mass index.

Table 4. Association between changes of household economy and adolescent’s dietary 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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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의 변화는 청소년

의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정경제 수준

이 나빠질수록 아침 결식, 패스트푸드 섭취 등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영양개선과 바람직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체

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청

소년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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